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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선 신용카드 사용하기가 힘들다. 고국

인 한국에서는 경조사 봉투 만들 일이 아니면 현금

찾을 일이 없을 정도로 신용카드가 매우 보편화되

어 있는데, 여기선 대형 호텔과 일부 고급 쇼핑몰

정도만 카드를 받아주며 대부분 신용카드 단말기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도 그럴 것이, 툭하면

전기가끊어지고,통신이안되는 상황이자주발생

하니, 통신망에 의존해서 결제하는 시스템 자체를

못믿을수밖에없다.

나는 관광객도 아니고, 파키스탄 내에서도 한적한

시골지사안에서살고있는생활반경이매우좁은

직장인이라 다양한 사람들을 겪어보진 못했지만

지금까지겪어본경험을토대로여기팁문화를살

펴보자.

파키스탄의 팁 문화는 미국과 유럽의 팁 문화와는

개념이 좀 다르다. 용어 자체가 ‘Tip(팁)’보다는

‘Baksheesh(박시시)’라고 쓰는 것이 더 맞겠다. 박

시시는 자선기부, 봉사료, 급행료, 뇌물 등을 다 아

우르는 개념이며, 중동과 남아시아에서 보편화되

어 있는 개념이다. 유럽과 미국에서의 ‘팁’은 서비

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노동

의 대가처럼 여겨지는 반면에, ‘박시시’는 가진 자

파키스탄팁 문화
최원용

가 베푸는 자비와 종교적 권고사항의 실천에 더 가

깝다.나도이것을이해하는데한참이걸렸다.

파키스탄은 기초 임금이 매우 낮다. 2022년도 기

준법정최저임금이월 20만원이채안된다.그만

큼 물가도 싸다. 배달원이나 골프캐디 등의 서비스

요금도쌀수밖에없는구조다.

나는 처음에 서비스를 베푼 사람들에게 팁을 지급

하는 기준을 이 나라 사람들의 노동가치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생각했었다. 푸드판다 등에서 규

정된 정규 배달 요금은 100루피를 넘는 경우를 못

봤으며, 알파타 쇼핑몰에서 카트 배달을 요청해도

30루피면 만족해한다. 운전사 또는 청소부를 하루

종일 고용해도 1,000 루피면 충분한 수준이니, 시

간당 급여도 대충 100루피 안팎이 되는 계산법. 한

시간 노동에 상응하는 정도의 팁은 100루피면 되

겠구나~ 소결론. 그런데 그건 나만 그렇게 생각하

는거고,이나라사람들의기대수준은매우높다.

일단, 이 나라는 ‘외국인 요금 차별제’가 공식적으

로 존재한다. 똑같은 서비스를 받더라도 “너네는

잘 살잖아”라는 논리로 외국인에게 두 세 배 더 많

은 요금을 공식적으로 물린다. 대표적인 곳이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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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국인과 외국인의입장료가다르다.주요관광

지에도비슷한사례가많다고한다.이런논리가박

시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쉽게 말해서 “너넨

잘 사니까 코란에 있는 대로 자비를 베풀어. 그럼

너네도 복 받고 우리도 좋잖아~”라는 논리가 나온

다.

사례 1)

골프 캐디는 등급에 따라 공식 요금이 나뉜다. 18

홀을 기준으로 C급 초보캐디는 650루피, B급 캐디

는 700루피, A급 캐디는 900루피의 정규 요금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한국인 골퍼는 캐디 급에 상

관없이 그냥 다 1,000루피를 서비스 요금으로 준

다.그래서인지골프장에갈때마다만나는현지캐

디들은 매번 자기를 개인 캐디로 고용해달라며 매

달리다시피한다. (몇분의캐디들과호의로전화번

호를 교환했는데 골프 치러 언제 오냐고 하도 자주

물어봐서이젠연락처교환같은거안한다.)

그런데 기분 좋게 골프를 마치고 가끔 기분이 상하

는 일이 있다. “슈크리야(감사합니다)~” 하면서 캐

디 비용으로 1,000루피를 건네도 물끄러미 쳐다본

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 “다른 사람은 1,500루피

도 주던데요?” 하면서 더 달란다. 심지어 그분은 B

급 캐디였다. 기분 좋게 골프 잘 치고 갑자기 마음

이팍상했다.안준것도아니고,규정금액보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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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센트를더얹어준건데,대놓고규정서비스요금

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하다니. 이런 무례할

데가. 기분이 상해서 동료들한테 이 얘길 했더니,

“요구해보고 안 주면 말고”가 일반적인 이곳 문화

니까너무열받아하지말란다.

사례 2)

지인들과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한 중식당을 방문

했다. 음식을 넉넉하게 시키고 담소를 나누고 있는

데, 서빙 직원이 10분이 머다 하고 “Sir, Anything

do you want?(손님, 뭐 필요한 거 없으신가요?)”

하고 찾아온다. 한두 번은 서비스가 촘촘한 집이구

나생각하다가자꾸대화가끊기고짜증이난다.우

리안불렀는데?하다가아,음식다나왔으니팁달

라는 소리구나 알아듣고 100루피를 건넸다. 나는

밝은 표정의 “Thank you, Sir(감사합니다, 손님)”

대답을 기대했는데, 웨이터의 표정이 영~ 떨떠름

하다. 아니 왜??? 100 루피면 이 나라 1시간 정규

급여인데 음식 몇 개 가져다주고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냐? 아니랜다. 기본적으로 음식이 비싼 집이

고, 음식 가격의 10~15%를 받는 유럽 미국식 팁

문화를 충분히 알고 있는 직원들이라 음식 가격에

비례하는팁을기대한다는것.아니그건유럽미국

이지,여긴파키스탄이고기본임금이란게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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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거 없다. 많이 주면 장땡이다. 기본적으로 비

싼음식=부자=부자는 당연히 베풀어야 할 의무. 이

런사상이깔려있다.

사례 3)

무자파라바드 4성호텔에갔을때일이다.

호텔에서 1박을 하고체크아웃을하고차에타려는

데, 벨보이가 따라붙어 트렁크를 실어준다. 트렁크

를건네받고차에싣는데까지약 3분?내트렁크는

바퀴가 잘 굴러서 사실 힘도 하나도 안 든다. 그래

도 호텔이니, 팁을 주는 게 예의지 싶어 50루피를

줬는데 역시 얼굴이 굳어지며 “Thank you, Sir(감

사합니다)” 소리가 안 나온다. 나는 나름 계산이 있

는 게, 알파타 카트 배달팁도 30루피면 되고, 푸드

판다 음식 배달요금도 8~90 루피면 되는데, 3분의

노동가치가 50 루피면 충분히 쳐 준거라고 계산한

건데 이번에도 미스매치. 4성급 호텔에 올만한 손

님이면 팁도 그 수준에 맞게 달라는 뜻인 듯.아,팁

주고도 무시당하네. 다음에는 아예 안 주던가 100

루피를주던가해야겠다고마음먹는다.

파키스탄은 비단 팁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상점이

정찰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어딜 가나 협상의 달인

이 되어야 하는 법. 자국민도 이런 문화를 엄청 피

곤해한다. 상대가 외국인이면 협상 제시 가격이 상

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며(적정가의 열 배

~), 상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너네는 부

자니까많이내~).전통시장등에 갈때는현지인을

같이 대동해서 바가지 안 당하는 게 좋겠다. 나 같

은 경우는 듬직한 우리 현지인 운전기사님이 그 역

할을잘해주신다.(심지어덩치도산만하다)

언젠가 지인 중 한 분이 이런 얘길 해 주셨다. 골프

가방에 지갑을 넣어놓고 라운딩을 돌고 지갑을 도

로 꺼냈는데, 믿었던 캐디가 지갑을 열고 3,000 루

피를가져갔다고.돈이많았는데,고맙게도다가져

가진 않고 일부만 꺼내고 도로 넣어놨더라고. 기본

적으로 “나는 돈을 가져가서 좋고, 당신은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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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선기부한만큼복을받을수있을거니까당신도

좋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가져갔을거다.별로 미안

한 마음이 없었을거다. 지갑째 가져가거나 돈을 다

가져가면 코란에서 금하는 절도가 되는 거니까 그

건 종교 교리 때문에 못그런 것 같다.뭐 이런 스토

리.들으면묘하게이해가되려고하면서도아니이

게무슨논리야이해가되다말다혼란하다.

사실, 여전히 서비스에 팁을 건네는 문화는 한국인

에게낯설다.그리고그건어린시절어렵게자랐고

지금도 알뜰살뜰 자린고비인 나에게 한층 더 어렵

다. 그런데 내가 이 나라 살면서 팁 줄 상황이 앞으

로 뭐 얼마나 생기겠나. 국위 선양하며 한국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앞으론 작정

하고 팁은 좀 넉넉하게 줘야겠다 마음먹어본다. 혹

시 아나, 알라신이 기부 많이 했다고 복을 담뿍 담

아주실지.


